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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타다 준노스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히라타 오리자의 도쿄노트라든가 

하는 소리 없는 연극이나 다성의 연극 등 한국등의 국가에서 보기에는 특이한 형식의 연극이 

많다. 과격한 타격신이 난무하는 등의 처음 보는 이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연극에서 중요한 ‘신체’의 근대는 무엇인가. ‘신체’는 가시화된 자기 존재 그 

자체이며, 신체를 둘러싼 선천적인 측면, 즉 미와 추를 비롯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부분은 

운명적인 것이며 특히 결정적으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혹은 힘든, 신체라는 것의 전제하에, 문명개화를 주장하기 시작한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인의 서구세계에 대한, 혹은 서구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경과 흠모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그렇다면, 연극에서의 신체 표현은 어떠하였는가. 불변의 것으로 인식되었던 ‘신체’, 

혹은 신체감각은 역사, 사회, 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의 심층부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서양연극을 연기하는 일본인 배우에 있어서는, 센다 고레야의 말 -- “먼저 무엇보다 

떳떳하게 해 주세요. … 언제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비장하고 위대하게 하세요.” --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한 서양 연극에 맞추어서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한편, 히지가타 

요시등에 의하면, 대사의 번역작업에 따라서 일본적인 분위기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Q&A> 

 

Q. 일본 연극의 기발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발하다고 할 지 모르나, 일본 

연극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점차 그것이 뿌리를 박고 있다. 

 

Q. 한일 신파극의 소비층의 타겟은 여성이며, 여성성의 한 표출방법이 신파극에서 

발현되었다고 하겠는가. 

A. 여성이 눈물에 더 약하므로, 타겟은 여성인 것이 맞다. 또한 여성성의 한 표출방법으로 

신파극이 발현 및 발전되었다고 본다. 

  

Q. 일본인의 몸으로 로미로 등을 표현하려면 어려움이 많을텐데. 

A. 셰익스피어 연극이 일본에 소개된 초창기에는 낯섦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Q. 한국과 일본의 근대연극의 차이가 있는가. 

A. 스토리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비극적인 결말이 많은 것에 반해, 한국은 해피엔딩이 많다. 


